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첼시가구단 사상처음 12연승이라는

새기록을달성하면서이제잉글랜드프

리미어리그(EPL) 최다 연승 도전에 나

서게됐다

첼시는 27일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페

드로와 에덴 아자르의 골을 묶어 30으

로승리하며12연승을기록했다 12연승

은EPL에서는통산세번째다

2002년에 아스널이 12번의 경기에서

연거푸 승리했고 이에 앞서 맨체스터

유나이티드가 2000년에 가장먼저 12연

승을 달성했었다 단일 시즌으로 치면

첼시가 아스널에 이어 두 번째다 맨유

가 2000년에 달성한 12연승은 1999

2000과 20002001의 두 시즌에 걸쳐서

였다

EPL 최다 연승은아스널이 2002년 8

월 18일에 기록했던 14연승이다 단일

시즌으로 하면 13연승이다 아스널은

20012002시즌에 13연승을 한뒤 그다

음 시즌개막전에서승리하며 14연승을

기록한바있다

이제 첼시는 단일 시즌 최다 연승은

물론 EPL 전체새역사에도전한다

한국 시간으로 2017년이 시작됨과동

시에스토크시티를상대로단일시즌최

다연승타이기록에나선다

이경기에서승리할경우첼시는내달

5일오전 EPL 최다연승타이기록과함

께 단일 시즌 단일 시즌 최다 연승에 도

전한다 상대는토트넘 원정경기다 토

트넘 마저 꺾으면 15일 오전 지난해 우

승팀레스터시티를상대로EPL최다연

승신기록수립에나선다

첼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안토니오

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콘테 감

독은 EPL에서 18경기 만에 15승을 올

린 첫 번째 감독에 이름을 올렸다 첼시

는 현재 15승 1무 2패(승점 46)로 단독

선두를달리고있다 연합뉴스

첼시 EPL 최다연승기록깰까

안토니오콘테첼시감독

현12연승아스널14연승넘봐

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투어 신인왕 경

쟁구도는박성현(23사진) 독주로예상된다

LPGA 투어새내기가운데박성현은넘어설선

수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박성현에 맞설 특급

루키는없다는얘기다 하지만경쟁자가전혀없는

것은아니다

신인왕 길목에서 마주칠 주목받한 신인은 내년

이면 만 30세가 되는 베테랑 멜리사 리드(잉글랜

드)와올해일본여자오픈에서최연소우승을일군

하타오카나사(일본)를꼽을수있다

리드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(LET)에서 통산 5

승을올렸다 작년5월터키항공레이디스오픈을제

패했고준우승한번을포함해6차례나톱10에입상

해 상금랭킹 2위를 차지했다 유럽미국 여자 골프

대항전에서도두번이나출전했다

리드의장점은예사신인과달리풍부한경험을

지녔다는점이다 코스뿐아니라실전을통해쌓은

경험은박성현을비롯한다른신인이갖추지못한

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모토로 서른 살의 나이에

미국무대에나서는강단도무시할수없다

하타오카는일본여자골프가주목하는천재소

녀다 내년 1월13일에 만 18세가 되는 하타오카는

LPGA투어에서강자로자리잡은렉시톰프슨(미

국) 리디아 고(뉴질랜드) 브룩 헨더슨(캐나다)처

럼 10대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

받고있다

하타오카는 한국형 골프 영재 양성 방식에 따

라성장했다 골프특성화고교를다니며학업보다

는 골프 기량 향상 등에 더 치중했다 하타오카의

부모역시 LPGA투어를점령한선수를길러낸한

국부모들못지않은정성을기울이는것으로유명

하다

일본무대를거치지않고미국무대에직행한점

도 남다르다 지금까지 LPGA 투어에 진출한 일

본선수들은대부분일본투어에서일정기간활동

하다가 미국 무대로 옮겼다 LPGA 투어 직행을

염두에두고미국주니어대회에여러차례출전하

는등미국코스적응에나선것도여느일본선수

와차이가난다

지난 10월일본여자오픈에서일본여자프로골프

메이저대회사상최연소우승을따냈을때일본골

프전문가들사이에서 크게놀랄일이아니다라

는반응이나온것은하타오카의천재성이이미널

리알려진때문이다

하지만객관적으로볼때리드나하타오카는박

성현에 한참못미친다 박성현은 사실 신인이라

기에는 스펙이 너무 화려하다 유럽여자프로골

프투어보다 한 수 위로 꼽는 한국여자프로골프

(KLPGA)투어에서 통산 10승을 거둬들였고

LPGA 투어메이저대회에서도세번이나우승경

쟁을벌였다 세계랭킹 10걸에도이름을올렸다

박성현이 제 실력만 발휘한다면 리드나 하타오

카를제치고신인왕을차지할가능성은아주높다

하지만방심은금물이다 박성현이미국무대적응

기간이 길어진다면 신인왕 싸움에서 고전할 수도

있다 신인왕경쟁에서변수는오직박성현이얼마

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제 실력을 펼치

느냐라고보면된다 연합뉴스

특급루키없어독주예상

미국무대적응여부변수

내년 LPGA 신인왕 박성현 독무대


